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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8. 19.(수) 12:00

(지  면) 2026. 8. 20.(목) 조 간

8월 20일 오후 2시, 전국 민방위 훈련 실시
-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로 이동, 운전 중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
- 서울 세종대로 일대 차량통제 및 초고층 빌딩 공습대비 주민대피 

시범훈련 실시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오는 8월 20일(목) 오후 2시부터 20분간, 전

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, 경계경보,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. 오

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

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.

 이어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

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,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모든 훈련이 종료된다.

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, 지하철역,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

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, 네이버·다음 포털과 카카오맵, 티맵, 네이버지도, 

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. 

 외국인 역시 이머전시레디앱(Emergency Ready App)을 통해 영어, 중국

어, 일본어, 베트남어 등 22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

내받을 수 있다.

 훈련 당일에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및 차량 통제 시범훈련도 진행된다. 

소방차·구급차 등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50개 구간*에서 실시된다.

  *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

 운전 중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

정지하고,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

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비워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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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울러,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는 오후 2시부

터 5분간 차량통제가 실시되므로, 해당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경찰 지시에 

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하면 된다.

 이와 관련한 우회도로 정보는 네이버지도, 아이나비, 아틀란, 카카오내비, 

티맵, 현대오토에버 등 주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.

 또한, 각 시·군·구에서는 단체장(부단체장) 주관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

등을 지정해 이용객과 주민들 대상으로 대피훈련 및 비상시 행동요령 교

육을 실시한다.

 특히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는 피난용 승강기를 활용한 초고층 빌딩 공

습대비 주민대피 시범훈련을 진행하며, 어린이집·장애인복지관·사회복지관 

등에서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.

 한편, 행정안전부는 훈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, 

지하철, 철도, 항공기,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 중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

밝혔다.

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이번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

하여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"이라고 강조하며, “특히, 소방차와 

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

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”라고 당부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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